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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싸를 톨해 써l워지는 그리스도의 톨 (웹 4:12) 
달라진 종현동산， 정돈된 교회주변 뒤에 있었던 자원봉사자들 

최근에 충현 동산을 방문하신 분들은 많이 놀랄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완전히 새로 
워진 동산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랍고 감사한 일은 이 모든 일이 성도들의 순 
수한 자원봉사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옥합을 부었 

던 마리아의 섬김(요 12:3)，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섬김은 오직 십자가 대속의 길 

을 걸으실 예수님을 향한 X댄승}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마리ot를 향한 사람들의 반응 

은 비난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이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 

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락락 해l니라”까 26:13). 또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간의 복음을 
깨달은 루디애행 16 : 14， 1잉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집을 말씀의 처소로 내어놓을 
때， 루디아에게 이득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의 자원하는섬김이 있었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믿음과 십자가의 길을 예비했던 자원봉사의 손길을 통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구원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었고， 그 구원의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원봉 

사자들이 충현 동산을 천국만을 소망하는 곳으로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마리 
아 같은 권사님들의 자원하는 마음과 루디아 같은 故김천채 장로님 가정의 자원하는 마 
음으로 모아진 헌금을 통해서 충현동산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유실수 700여 
그루를심었습니다. 이 유실수를심는 일과주변청소를하는 일도아무런 대가도바라지 
않았던 100여 명의 안수집사님들의 자원봉λf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순수한 자원봉사의 섬김이 일회적인 것이 아님을 안수집시들은 보여주 
었습니다 안수집λ}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충현 동산을 정리한 일에 째봉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현재 충현 동산은 외곽의 울타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울타리 작업 

이 끝나는 대로 산책로를 개빨애 충현동산을 방문하는 모든 성도협l게 천국을 소망 

하는기도와쉬는공간을제공하려고합니다. 이를통해서 천국을소망하며 기도하는아 

름다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님들은 당분간(약 3개 
월)은주일충현동산의방문을자제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엠 4:12)위한 자원봉사의 손길은 과거형이 아닌 현재 진 

행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현동산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성경의 중심이 되듯 

이 구약성경에도 에수 그리스도가중심이 되 

신다는 진리를 성경을통하여 발견하게 됩니 

다. 예수님은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분명히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고 강조하고 있 

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고정된 시야는 구 

약성경 따로， 신약성경 따로 해석하려는 경 

향이었습니다. 신구약 66권이 예수그리스도 

를 드러내야 힘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해석 

때문에 예수그리스도가증거되지 못 했습니 

다 예수님은 이러한 잘못된 해석을 친히 지 

적히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더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내게 대빼 기록하였음이라’라고기록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쓴 모세오경을 비롯 

한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 

셔서 십자7에 고난당째고 3일만에 부활 

하실 복음을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음을 발견 

하게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은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제써l도를 

통뼈 예수그싹도의 모습을 가라고 있 

으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최초로분명히 복음을드러내고 있습니다. 때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 
를/핸}게할것이요너는그의 발꿈치를싱P하게 할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힘써l게 

‘후손’ 에 대한 언약을통빼 온 인류가복 받을 것을창세기 m챔1서 말씀하셨을 때에 

차쟁l 있는 주차선과 충현교회 내에 있는 주치장의 주차선을 긋는 일에 장철규 집사님 

의 순수한 믿음을 통한 자원 봉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 주변의 오래된 느티나무와 

향나무를 뽑고， 심는 일에도 많은 분들의 자원봉사가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 
님의 양무리를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오직 하나님의 뭇을쫓아자원함으로하며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뭇으로 하며"(벤전 5:잉. 간혹 어떤 분들은 

‘어떤 소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7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닙니 

다. 지금까지 그들이 보여주었던 자원봉사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뭇을 쫓아 예수 그리 

스도를 사랑하는 믿음만을 가지고 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빚진 재롬 8: 12)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 

신들의 시간과 물질을 드려도 손해라고 여기지 않고 오직 베푸신 은총에 대한 당연한 의 

무이고， 단지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원봉사 
에 함께 하길 원합니다. 자원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교구 간사에게 문의하거나， 직접 사 

무국이나자원봉사부실(교육관 6층)로 오셔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f요늘(24일o 짙방여/배 시 2005년 저'l2차 학습세려l식이 g‘l습니다 

r유아 세려l식은 오후 3시 갈릴리홀) 

*2005년 제4차 성찬식이 다음 주일'(5월 1일~ 1부에서 5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2005년 저'l6차 CMTC 흔련이 다음주일'(5월 1일)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세주를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대롬 

4:3).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그는 그리스도가오실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즐거워하며 믿음으로 이삭을바쳤습니대요 8:5이. 

모세도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습니다. 히브리 

서 n장 26절에서 모세가받는 고난의 이유를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갈멍이 모세의 정신세계에 갚숙이 자리 집았고， 그 

리스도만을위하여살았던사실을모세오경은증거하고있습니다.모세가유월절제시를 

써l히 써 내려 가면서 예수님을유월절 어린양으로 묘사할 때에 그의 마음은 얼마나 설 

레였을까요? 유월절에 어린양의 피를문설주에 발라야만살수 있다는사실이 이스라엘 

에게 얼마나놀라운은혜인가요?출애굽기 m장46절에서 유월절 어린양을잡을때에 뼈 
를 꺾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모세는 왜 뼈를 꺾지 말라고 하였을까무척 궁금 

하였을 것입니다. ‘뼈를 꺾지 말라’는 말씀01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양으로 오신 것흘 세 
례요한이 증거하였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X째l 달려 죽으실 때에 두 강도의 

뼈는 꺾였지만， 예수님의 뼈는 꺾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대요 19:3히. 얼마 

나놀라운말씀입니깨 

모세오경을 읽고 묵싱하면 할수록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피묻은 십자가의 손길이 나에게 따뭇하게 다가오고 새로운 지각의 문을 여는 주님의 세 

밀힘에 놀랄 때가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완벽한주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 앞에 

서 무릎을 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니를 위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구원하시려 

수천 년 전부터 준비히여 왔는가! 성경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따스한손길 앞에 우리는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싹도가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듯이， 모세오경의 주인 
공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그리스도가 대제사 
징에시며 오실 왕이십니다. 우리는 모세오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중심적인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놀라운지를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류병희 목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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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Sunda 

I Sermo 

LORD'S SUPPER 
“(22)And while they were eating, He took [some] bread, and after a blessing He 

broke [it]; and gave [it] to them, and said, “ Take [it]; this is Aη， body." 

(23)And when He had taken a CUp, [and] given thanks, He gave [it] to them; and 

they all drankfrom it. (24)And He said to them, “This is My blood of the/covenant, 
which is poured outfor many."(Mark 14:22-24) 

The beginn|ng of Mark 14 menuo뼈e appαroac떠oac빼ch비1끼께lln빼1 

Passover and U비Jn미1니leavened Bread, two of Israel ’s great yearly 

celebrations commemorating their deliverance from Egypt on 

the night when God “ passed over" the homes of the Israelites 

during the slaughter of the firstborn. These godly events 

climaxed with Jesus' death and resurrection. Many things 

occurred during the two days leading up to these feasts, which 

were part of Jesus' last supper. 1 would like to highlight three of 

the situations thatι Mark records in chapter 14 that will help us 

prepare our hearts as we come together today to partake of the 

Lord’s Supper. 
Mark 14:3-9 explains that Mary poured expensive oil over 

Jesus' head during His visit with Simon, the leper. Her royal 

actions, which occurred the day before Jesus' institution of the 

Lord ’s Supper, were the climax of this dinner party. Judas 

Iscariot, one of the twelve disciples, instigated trouble by 

questioning her deed, and causing the others at the dinner party 

to ask, “ Why has this perfume been wasted?" His true spirit 

was valid from human eyes, but not from God’s perspectlve . 

Jesus defended Mary, and told His disciples, “ Truly 1 say to you, 

wherever the gospel is preached in the whole world, what this 

woman has done will also be spoken of in memory of her"(v. 9). 

Mary’s use of the costly oil had wonderful merit. It was a gift fit 

for a king , and therefore quite appropriate. Her lovely and 

sincere heart revealed her beautiful dedication to Jesus. 1 hope 

you will come today to the Lord's Supper with that kind of 

generous devotion. 

While Jesus was sharing a meal with Simon and His disciples,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were secretly seeking how to 

kill Him, saying, "Not during the festival , otherwise there might 

be a riot of the people " (v. 2). Judas Iscariot went to these 

religious officials after Simon ’s. dinner party in order to betray 

Him to them, and they were exceedingly happy with his idea, 

and even promised to give him money(v. 1 이 He began thinking 

how he would betray Jesus at the right time(v. 11). With these 

wicked thoughts in his head, he sat down the next evening with 

Jesus and partook of the Lord ’s Supper. On the outside, he 

appeared wholesome and worthy, but on the inside, he was 

rotten and not fit to sit at the Lord’s Table. It is true that any one 

of us can commit sin, but secretly living an ungodly life and 

coming to the Lord ’s Table without repentance is not only 

shamefully wrong , but is extremely dangerous and can be 

deadly. For this reason, you need to examine yourself carefully 

prior to partaking of the Lord ’s Supper. Please heed this 

warning-woe to any person who betrays the Lord Jesus 

Christ! 

Two separate dinners occurred on the evening of Jesus' last 

supper. The first concerned Passover and Unleavened Bread, 

and the second the Lord ’s Supper. The first supper required 

special preparations, in which the Israelites were required to 

sacrifice an unblemished lamb. cleanse their homes of leaven 

and eat unleavened bread and bitter herbs in remembrance of 

God ’s mercy for passing over their ancestors(v. 15) . In the 

second supper, Jesus took some bread, and after a blessing He 

broke it, and gave it to His disciples, and said, “ Take it; this is 

My body" (v. 22). And when He had taken a cup and given 

thanks, He gave it to His disciples, and they all drank from it 

And He said to them, “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which 

is poured out for many" (v. 24). Just as the Israelites prepared 

themselves to partake of Passover and Unleavened Bread, so 

believers ne강d to prepare themselves for the Lord ’s Supper 

Christ became our Passover Lamb. 1 Corinthians 5:7 says, 

“ Clean out the old leaven so that you may be a new lump, just 

as you are in fact unleavened. For Christ our Passover also has 

been sacrificed." Please prepare yourself by cleansing your sin 

before coming to the Lord ’s Supper, for Jesus died in order to 

destroy the sin problem of all humans. 

As Jesus and His disciples ate the Passover on the first day of 

Unleavened Bread, He explained to everyone a new covenant, 

in which He would be the sacrificiallamb. The unleavened bread 

now represented His body and the wine His blood. God was 

making a new covenant, so Jesus instituted a new celebration 

commemorating His death, resurrection , and second coming. 

His blood would save all believers from death, so that God 

would " pass over" them during judgement. The Lord's Supper, 

in light of Jesus' resurrection and ascension, enables us to look 

back on Jesus' life, look forward to His coming again, and look 

upward to His Lordship. Come now, with a sincere, reverent, 

and clean heart to the Lord's Table, and receive His blessing. 
Amen .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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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후일 설교 

I c~，음추일 셜교 l 

l추l의만한 

22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뭄이니라 하시고 23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24 가라사대 

이것은많은사람을위하여 

흘리는바나의 펴 곧 언약의 펴니라 

(막 14:22-24) ~&'~ 
갱생관옥사 

Dr가복음 14장은 유월절과무교절 즈댐l 일어난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명절은 하나님이 애굽의 첫 소생을 죽이시던 뱀l 이스라엘의 집을 넘어7씨고 
출애굽시키신것을기념하는날로 이스라엘민족의가장큰축제일입니다.그리 

고 이 거룩한 기념일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휠로 말미암아 최절정에 달하게 되었 

습니다 많은 일들01 유월절과무교절로 이어지는 이틀동안에 일어났습니다 그 
중하나가바로예수님01 저1À~들과함께한口f지막만찬이었습니다.저는오늘마 

가복음 14장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중점적으로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통해 

주의 만찬에 침여하는우리의 마음가짐을돌아보는시간이 되기를원합니다. 

진실한마음 
마기복음 14장 3-9절에는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마리아가값비싼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기사가 나옵니다. 그녀가행 

한 이 고귀한 일은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제정하기 하루 전에 일어난 것으로그 

날저녁 식사때 벌어진 일들중기장놀라운사건이었습니다. 이 때 열두제자중 

하나인 기훗유다가그녀의 행동을못마땅하게 여기며 슬며시 문제를부추겼습니 

다 저녁 식사에 참석한 사람들도 그녀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느뇨7’(막 14:따 7)훗 유다의 이러한 비판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지극히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 
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회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밀히여 저를 

기념하리라’(막 14:에. 마리아가값비싼향유를부은사건에는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원래 호부는왕께 바치는귀한물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왕의 왕어신­
예수님께 향유를부어 드린 일은당연하고 협당한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아 

름다운 헌신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오늘주의 만찬에 참여하는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진실한헌신의 마음이 있기를 

진심으로바랍니다. 

회개없는마음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서 제자들과함께 식시를하는동안， 대제시장들과서기 
관들은 은밀하게 예수님을 죽일 방책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서로말했습니다. ‘민요가날까하노니 명절에는말자’(막 14:2). 가롯유다는시몬 

- 의 집에서 저녁 식캘 마친 뒤 예수님을 넘겨주71 위해 대제사장뚫 찾0)갔습 

니다. 유다의 말을들은 그들은 뭘 듯이 기뻐하며 유디에게 시례비까지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막 14:10). 이 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팔아넘길 적당한 기회를 잡기 
위해 생각을 짜내기 시작합니대막 14:11). 디음날 저념， 머리 속으로는 이런 λ}악 

한 계획을 세우면서 유다는 천연덕스럽게 예수님과의 만찬 자리에 앉았습니다. 

겉으로보면유다는도덕적으로흠이 없고존경할만합니다 그러나유다의미음 

은추하기 꾀없었습니다. 유다는주의 만찬에 참석할자격이 없었습니다. λ}실 

어느누구도죄를전혀짓지않고살수는없습니다.그러나하나님과상관없이제 
멋대로 살면서， 그 사실을숨긴 채 회개도 하지 않고 주의 만챈l 침여하는 것은 
정말로부끄러운죄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행동은정말로영혼을위 

험에 빠뜨리는 일이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수 있습니다. 이 경고를흘려 

듣지 마십시오 주 예수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는 누구든지 슬피 울며 후회하게 

될날이올것입니다! 

정컬한마음 
예수께서 행하신 마지막 만챈l는두 7}.지 의미가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는유 

월절과무교절을 기념하는만찬이었고 다른하나는성만한t관련된 것이었습니 

다. 첫 번째 만찬의 경우는 특별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날 

흠없는어린OJ-을제물로드라고 집을정결히하며 무교병과쓴니물을먹으면서 

그들의 선조를구해주신 하나님의 은총을기억했습니대막 14:15). 두 번째 만찬은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성만찬이었습니다. 이 날저녁 예수님께서는먹을가지 

고축복하신 후제지들에게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안라 이것이 내 몸 

이니라”띤[14:22). 또잔을가지고사례하신 뒤 제자들에게 모두마시게 하시고말 

씀하셨습니다 ‘씨것은많은시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막 14:24). 이스라옐 민족이 유월절과무교절에 침여하기 위해 자신을살피고준 

비했던것처럼 신자들또한주의만찬에짙얘하기전에스스로를살펴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에 되셨다는사실을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7 

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히여 묵은 

누룩을내어 버리라우리의 유월절 양곧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주의 

만챔1 침여하기에 앞서 자신의 죄를 정결히 함으로써 스스로를 준비하십시오. 

우리 모두의 죄를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무교절 첫날， 제자들과 유월절 식시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모두에게 채 언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것은예수님 자신이 희생엠 되리라는말씀이었습니다. 

무교절의 먹은 이제 그의 옴을 의미했고 포도주는그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 되었 

습니다. 이것을통해서 하나님은새로운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예수 

님은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을 

기념하는날입니다. 그의 피는모든 믿는자들을λ냄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 

리하여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믿는 자들을 구원승댐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D댐에새기면서주의만걷띨대할때 우리는예수님의삶을돌아빽l 되 

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게 되며，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의 만찬으로 나아오십시오. 진실한 마음과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경외심 

으로 떨며 나아오십시오. 그리고·주님의 축복을받아누리십시오. 아멘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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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킬멀 l 명플Dt ll 

l 장로 칼럼 l 
그라스도만 바라보는 l교구 

믿음의 주요 포 용전케 하시는 이인 에수를 바라보자 (여 12:2) 
이계인 (1교구장)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서 주님의 몸이 된 하 로 격려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와 전도를 잘 감당하는 교구가 되는 것입니 

나님 백성틀의 모임입니다. 교회가살아있는주님의몸된 본래 모습으로 건강하게 잘 다. 복음전도는예수님의 마지막지상명령이고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사명입니 

성장해 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구사역임을 믿습니다. 위치적으로 교회 다. 선교와 전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는 일로 하나님의 구속시를 이 땅에 

가장가까운곳에 있는 1교구는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양무리를돌아보고 먹이 이루는 일입니다. 이 일은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계속해서 순종해야할사명 

고 인도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교구로서 온전히 서길 위해서 모두가 예수님만을 바라 입니다. 이를 위해서 2005년에도 9개 지역을 중심으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단기선교의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히는 일이며 교회의 첫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또한 1교구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회주변전도 

째 사명은 복음을 전도하는 일임을 믿고 신령한 예배와 천국일문 양성을 통한 국내 · 에 앞장서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다른 교구들과 함께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 

외 전도를통해서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복음을 전판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승보 전도의 사명을감당해 나가고자합니대딛 1:3). 

1교구는 교구장을 중심으로 9지역 32개 구역으로 역삼 1동과 2동 일부에 위치한 교 

구입니다. 4월 현재 505가정 1114명의 성도와교역자 가정이 함께 교구를 섬기고 있습 

니다. 모든성도들은교회 가장가끼운곳에삶의 터전을마련해서 교회를섭기고 있습 

니다.2005년 한해 동안 1교구 전체가 기도히는제목이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모든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을 예배5똥 일에 옹 n땀을 따F는 것 

입니다. 교회 가장가까운곳에서 모든공예배 및 각종모임에 가장앞장서서 섭기는 

믿음의 일문들이 되려고합니다. 하나님을예배하는일은하나님이 인간을창조한본 

래의 목적입니대사 43:21).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배해야 합니다{요 4:21-2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바른 믿음 위 

에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 

다 하나님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들을 찾으십 

니다. 바로 이 예배자의 자리를 잘 지키는 모든 성도 교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서 

직원3팅의 선교후lf 

마지막으로 이웃사램l 힘쓰는 교구로서 하나님의 뭇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교 

회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이웃 사랭막 12:33)의 사명을 감당히여 십자가의 복 

음을전할것입니다. 

말씀이신예수그리스도를따라맡겨진모든일을감당할때에 1교구는물론충현교 

회가충실히 하나님 나리를확장해 나갈것입니다.1교구모든성도가함꺼l 기도하면서 

주님의 뭇을이루고하나님을기쁘시게 해야합니다. 이 놀라운사명의 자리에서 1교구 

모든 성도들은 그 맡은 바 사명의 자리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감당해 나가길 원합니 

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챔에 침예할지어 

다”때 25:23)라는 주님의 칭찬받는 은총의 일문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 

스도의 십^~가만을님1라보는 l교구가될 수 있도록 기도를부탁드립니다. 

나를 부인하고 
잡자71를 의자하며 l 

우리가 뜨겁게 선교를 하는 동안 사단의 역사도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단은 우리 팀원들 사이에 파고 들었다. 거리를 이동할 때마다 찬양을 했는데 쉬 

는사이의 대화중교묘하게 끼어드는사단의 방해를느낄 수 있었다. 자신의 자랑 

이 나오게 되고 남의 허물을 말하게 되고 자존심이 살아나고 자아가 살아나는 것 

이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 

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약 3:8-10). 

초/앙기(행정패 • 

• • • • • • • • • • • • • •• • ••• • 
찌는 듯한 더위와 마을마다 우뚝 선 탑들을 바라보며 어디서 어떻게 사역해야 

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어떤 집사님이 앞장서서 한 집 

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를 초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막 들어가도 되나 하고 걱정 

이 되었지만 “그래 믿음으로 가자하고 따라 갔습니다. 집에는 벽 가운데 불상이 

모셔져 있었지만 60대와 40대인 두 분께 각각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 을 전하고 창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부르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어 

집안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찬송들을 부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 

했습니다. 

‘아! 이것이 성령의 역사구나.’ 

정말 주님은 우리 앞서 역사하시며 준비하신 영흔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현실에 막막해하며 두려워했던 저의 어 리석음을 
깨우쳐주셨습니다. 

팀원들이 마을을 떠날 때 그 마을 사람들은 마을 어귀까지 나와 손을 흔들며 환 

송해 주었습니다. 불쌍한 영흔들을 위해 우리 같은 죄인을 사용하신 주님께 감사 
드리며 이 마을이 십자가 복음으로 가득하길 간절히 기도하며 떠났습니다. 

감황진(관리고U 

한집 한집 방문하면서 일대일 전도를 하며 그들에게 찬송을 가르쳐 주고 함께 

부르며 나누는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한집에서 영접기도까지 마치고 찬송 

을 가르쳐주고 난 후에 옆집으로 이동했을 때 ， 방금 나옹 집에서 들려오는 찬양소 

리， 어 린 아이가 큰 소리로 전도지를 읽을 때면 눈이 잘 안보이는 할아버지 ， 할머니 

는 조용히 앉아서 손자가 들려주는 복음에 고개를 끄덕이며 가만히 듣고 계시던 

모습， 찬송을 함께 부르자고 외치면 쑥스러워하면서도 조용히， 때로는 큰 소리로 
찬송을 따라 부르는 모습， 예수님을 영접하겠느냐는 질문에 “네” 라고 고백하는 그 
들의 모습은절대로 잊지 못할은혜의 경험입니다. 

김덕수 r음영과j 

사역지에서 아침마다 드리는 경건회를 통해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사역할 마 

을을 향해 떠났다. 같은 복음을 매일 증거하지만 어제와 오늘 또 내일의 사역에 역 
사하시는 성령님의 행하심이 다른 것을 보았다. 어느 날 마을의 한 가정에 들어가 

어른 되시는 분께 복음을 증거하고 가족들과 함게 찬양을 부르는데 어디선가 한 
사람 한 사람 계단을 올라와 그 집으로 모여드는 것이 아닌가. 감히 예상하지 못했 

던 상황.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쁨이 넘치고 어디선가 샘솟는 힘이 내 안에 솟 
아나는 것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지혜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주를 의지할 때 나의 의지 
와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보았다. 그들의 상황이 어떠하든， 만난 사람들 
의 반응이 어떠하든， 내 맘이 요동함 없이 그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 감사할 

뿐이다 주님의 명령이기에 나를 비우고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할 때 행하시는 성 
령님은 참 놀랍고 멋진 분이다. 복음을 중거한 후에 숙소로 돌아오는 길엔 오로지 

기쁨과감사만이 넘칠 뿐이었다. 사도행전에서 역사하셨던 성령님，동일하게 나와 
함께 우리 팀에 통행하시며 역사하셨음이 분명하다 

이숙향f행정과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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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하시는쟁령립 더욱 콘 은해l 

단기선교를 통해서 깊이 느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힘 
있고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다. 상황을 바꿔 생각해 보면 솔직히 낯선 사람 
하나가 내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 생소한 말씀을 한다면 나는 쉽사리 믿지 못할 것 
이다. 하지만 내가 선교를 간 지역의 영흔들 중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을 받아 
들이며 믿겠다고 영접기도를 하는 많은 이들이 있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답은 주님이기에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전하는 나로서는 절로 은혜와 감격이 넘치 
는 순간들이었다. ‘정말로 준비된 영흔들을 예비해 두셨구나’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했던 한 경관이 기억에 남는다. 수상한 눈초리로 나를 불 
렀기 때문에 속으로는 ‘다른 곳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되었다. 하지 
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다가가 예수님을 소개한 후 믿으라고 권했다. 나의 걱정은 
기우임을 금방 알 수 있었다. 호기심 많은 그는 말씀을 받아들이며 믿겠다고 하였 
고， 나는 더 강권하여 주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지를 주며 말했다. 
영접기도와 마무리 기도를 하며 이 영혼을 만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했고 아무런 
제재 없이 전도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끝까지 인도해 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린다. 

이택형 (청년1부) 

주님께서는 3학년이 되자마자 나에게 명령을 하나 주셨다. 그것은 선교였다. 
신년예배를 드리면서 올 해 주님의 신실한 그릇이 되기로 마음 먹었던 나였지만 

고3이 된 상황에서 선교는 정말로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난 선교를 포 
기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나를 도구로 사용하셨다. 말씀을 통해 내 
가 선교를 가야송}는 당위성을 알려주셨고， 연초에 했던 나의 다짐을 다시금 떠올 
리게 하셨다. 그리하여 나는 고3 겨울방학의 한 주를 선교사역에 사용하기로 결심 
하고선교지로 떠났다. 

5박6일이라는 짧은 기간 통안 가는 것이라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었다. 어렵게 시간을 내서 

가는 건데 하는 걱 정도 있었지만， 성령님은 나를 결코 실망시 
키지 않으셨다 더욱큰은혜를내려 주시어 가는곳마다주님 
을 만나고자 하는 영흔들을 예비해 주셔서 모든 팀원들에게 은 
혜를베풀어주셨다. 

이슬기(고등부) 

••••• •••• 
71쁨 예수!나의 

이번 사역 가운데 특별히 기억 남는 시간이 있었다 고산 지대라 안개가 많은 
지역에 갔는데 그날따라 안개가 몹시 짙어서 운전하기 무척 어려웠다. 어느 정도 
로짙은안개인가하면， 내려서 잠시 쉴 때 바로앞에 선 사람의 소리는들리는데 얼 
굴은 구분이 안 되어 누구인지 물어봐야 할 정도였다. 그런데도 우리는 1미터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좁고 꼬불꼬불한 산길을 올라갔다.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들 
어 이를물리치기 위해 팀원들이 같이 찬송을불렀다.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여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기 위해 차에 올랐는데 차가 너 
무 낡아 앞바퀴에 펑크가 나서 차가 주저앉았다. 돌아가는 길은 포장도 되지 않은 
좁고 위험한 산길이었고 급커브의 연속이었다. 또 높이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내 
려가야 했다. 그래서 더욱 걱정이 되었다. 다행히 예비타이어가 있어서 타이어를 
교체하고 내려가기 시작했다. 타이어 때문에 많은 시간을 지체해서 마음이 조급해 

지고 두려웠지만 무사히 산길을 다 내려와 평지를 달리게 되어 얼마나 감사했던 
지 ...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다. 타이어가 터진 것이다. 온 폼에 진저리가 날 정도 

로끔찍했다. 5분만타이어가 일찍 터졌어도우리는모두천국행이었을것이다. 안 
개가 심한 구불구불하고 좁은 내리막길에서 타이어가 터졌다면… 라고 생각하니 
그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었다. 

왼쪽 앞바퀴가 주저앉아 휠의 힘으로 바퀴를 굴려 간신히 호텔에 도착했다. 참 
많은 생각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지나갔다. 그때 세심하게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드렸다. 만약 주님이 타이어에 구멍이 나지 않게 하셨다면 주님을 느끼지 못 
했을 것이다. 끔찍한 일이었지만 주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 일이 감사 

와 기쁨으로 다가왔다. 마치 끔찍한 십자가이지만 주님 이 그 곳에 달려 돌아가심 
으로써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또 그 일로 인해 평생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주 
님，바로우리 주님의 능력이다. 주님께 감사드린다 

••••••••••• 
주립의능력 

저는 여러번의 선교 경험을 믿고 화려한 설명으로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논 
리적으로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알아돋질 못했 
습니다. 저는 교만한 저를 막으시는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뜻 

으로 나의 생각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의 복 
음만을 전할 수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그곳 영흔들이 마음 

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저는 ‘예수’ 라는 두글자만 전해도 얼마나 큰 기쁨 

이 있는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제 힘으로 한 것은 아무 것도 없 
었습니다. 저는단지 주님의 말씀을，주님의 복음을그들에게 전 

한 것뿐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씨를 뿌리고 왔을 뿐입니다. 그 씨에서 싹 

이 나게 하고 줄기가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이시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그 나라를 변화시켜줄 것을 믿고 끝 
없이기도하겠습니다 

이호준(대학부) 

한 헬혼운 걷/한 증f/등~I 교뺑 
은총을 입은 많은 단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금요집회 때에 고백했던 선교 보고를 간추려 보았습니다. 

김누리(대학부) 

* 현지어1 세워처 있는 우상틀을 봤을 때， 연믿#한 치의 마응 속에 두려-움이 있 
0，.1습니타. 그려나 그드의 누도자르 보며 보요요 처해요 때， 그특오 “01며fI o{-
π、 c. 0 " 2 - , "디 2 ~"‘2. ", - 2. L . L 

멘!”t벼 응당f;f였습니다. 그틀의 마응이 웅적이는 갯응 보며 ‘o t-! 정말 내 
1f- 하는 껏。 I 아니구Lf-!’라는 갱 느였습니다. 

* 죄인 중의 괴수 초l인응 추닝으l 도듀로 상야추신 껏만으로도 t바닝메 무한한 
감사를드링니타 

* 울정응 요듀하는 현지인틀 로뻐I서， &κf닝깨111도tf떠 싱차1 f-으l 복응만흘 전 
했습L(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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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 4월 25일(월) ‘ 5월 4일(수) 

4월 28일(목) - 5월 7일(토) 

4월 29일(금) - 5월 7일(토) 

4월 29일(금) - 5월 7일(토) 

훌 이번 주 줄발아는 전교팀 

.뭘l홉훌톨| 
7교구 2지역 최대환 

7교구 3지역 신용한 

15교구 6지역 신중식 

15교구 3지역 김태식 

* 우리1 f- 복응을 전했던 처등을 선풍문 웅버l서 c:f-，시 만Lf-연 영n바 종응ll f- 하 
고 끼도t태I 됩니다. -톨홉 

4월 25일(웹 -5월 4일(수) 

4월 25일(월) ‘ 5월 4일(수) 

4월 25일(월) - 5월 4일(쉬 

4월 25일(월) ’ 5월 4일(수) 

* tκf닝께서는 연쳐/ 어디서나 우리를 얄피시고 갑￡냥샤l며 도우선타는 겔 망 
놨습니다 

* 쉽지이픈o( “서회느 하나니 아에 죄이o(니다[" 라여 t버{으( 1-/부도 ~101 교 
ι L- _. , a !I .. -, L t:I L ~ -, ., -, - IIA 

백하는 갯을 봤을 때， 호/1/1하는 니느워I 백성틀을 떠올렸습니다 

111범l혈흩톨 
4월 18일(월) - 4월 27일(수) 15교구 47\ 1역 박종태 

4월 19일(화) - 4월 28일(목) 1 3교구 4지역 임채봉 

4월 1 9일(훼 -4월 30일(토) 1교구 7지역 이부성 

4월 21 일(목) - 4월 왜일(금) 1 2교구 4지역 정원근 

훌 연JH Af역중인전교팀 

l-률 

* 지난주도ξ딴}전교팀 
l흩l홉훌톨 

4월 11일(월)‘ 4월 20일(수) 13교구 67\ 1역 강진택 

4월 12일(훼 -4월 21 일(목) 3교구 2지역 김희선 

l-를 

* ‘샤워 @뻐l서느 o f-되 꺼야 시λf에서느 야도l 꺼야’라느 우리의 까러워지 누 
드 , ø 'L- L 2 " . -, L- ’ 

을 #바닝께서 오우 뱃1(었습니다. 

* 우리외 껴1.획과는 선혀 타르게 추어지는 %f황들이었습니타. 우리1 f- 향 수 있 
는 껏은 1 (도뿐이었승니다. 

* ‘성령닝이 역사￡씨는 장소까바로 01콧o(구Lf-!’하는 갯응 느였습니다. 또한 
복응을 듣는 현지인등을 보여 o(틀o( 추닝메서 춘비하신 영혼들암윷 n/l당 
gt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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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내 아버지이시니까 나는 이론상으로나 족보상으로 공주가 

맞다. 그런데 공주도 가끔은 스타일을 구길 때가 있다. 예를 들면 버스를 탔는데 교 

통카드도 다 떨어지고 주머니 에 돈도 없을 때다. 더 비극은 그 버스에서 쫓겨났을 때 

다. 아침이었는데 처음에 버스에서 내라고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거리고 다리 

가 후들거리고 아， 아버지 왜 이러셨어요? 하면서 걸으며 곰곰이 생각했다. 주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왜 이렇게 귀한 딸이 버스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게 하시 

나? 불평하고 원망하던 순간. 나의 신분이 생각났다. 내가 정말 공주라면 이까짓 버 

스비 하나로 스타일을 구겨선 안 되겠다 싶었다. 예수님은 나를 피 값으로 사셨는데 

예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값어치가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기쁨이 겨우 버스비 900 

원만도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삶속에서 날마다구원의 기쁨을누리고산다는 것. 그리고나의 신분이 정말로만 

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의 자녀임을 확신할수 있는 것은나의 상황 

과 형편이 만족스럽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나의 뭇대로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나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다녀야 할 상황이 생겨도 내가 주 

님의 귀한 딸임을 /잊지 않고 스타일을 구기지 않는 것 ， 내 기분을 

상하며 망치지 않는 것 ， 옹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 나 

라의 공주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없어서 걷는 것이 아니라 걸어 

야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걷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의 능력을 온전 

히 신뢰하는 것. 내 아버지의 파워를 신뢰하는 것. 이것이 공주가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이 아닐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왕자와 

공주들이 우리들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왕자답게 공주답게 살았 

으면 좋겠다 (벤전 2:9). 

츄남의 자녀! 
L 
-L 나

 
￡κf념효t 껏” 

영마 o(신이는 누구 갯。 l지? 
0(1-.1 : 하나니 꺼 어마도 하나니 1-{ 。뻐f도 안나니 꺼 우윤/o(도 하나니 꺼 한。f 

디 /‘. 1)‘, 'L 0 ^" 2. 

버지도 한머니도 타 하나니 꺼 하나니。 l 。뻐f도 a~드시고 어마도 마드시 , 2 디 /‘ , 1) 

고， 우원이도 만드시L 선부 타 만드셨잖。f 

01 충추 

“01씬01는 

영 at-1J 딸의 

엠마 : 망야 그렁 이신이는 여l수닝 믿어요? 

이선 : 네. 혜수닝 믿으떤 선윤어l 까지. 그런데 여l수닝 얀 받는 사량은 시옥 1h잖 
。H

영디(- : 지옥엔 누1~ 있λI? 
o(선 o샤바있어 

영마 : 그래. 여l수닝머I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7베서 어떻게 하셨지? 

이선 : 혜수닝이 십사1뻐I 못 박쉽서 쑥으였어 

영0 (- : 왜 그러셨지? 

。 t진 : 우리까 죠l릉 지어서 그런데， 다시 양0(-나서 하능료 올라 까셨어 이저/ 봐 

나닝 옆에 앉。f 껴/시잖。 f 

영마 : 그래. 혜수닝은 우리를 정망 사랑하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축으셨 

는데 초11~ 없요셔서 타시 양야나셨어 그리고 우리도 축으떤 선욱어l 갑 수 
있꺼/ 람였지 

。 t진 : 혜수닝o( 좋of， 여l수닝。 l 좋。「 

이선민(대학부) 

그툴반큼 
•• 

그흘보다， 
엠마: 그러니마혜수닝 망씀응 장들어야겠λI? 
o(지 : 오 혜수니 마쓰요 자드。려며 서껴 마쓰으봐아돼 11도도 하고 ’ 2 2 --, C: "" 2 

교사실에서 야침기도회를 할 때 ， 예배실에서는 찬양대의 연습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랑부 찬양대원들은 비록 음정 박자가 어눌할지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선생 

님의 지휘에 맞추어 주님께 드릴 찬양을 연습합니다. 이어지는 예배시간에는 옴은 

불편해도 신령한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는 이들이 바로 사랑부 학생들입니다. 학생 

들은 예배 후 친교와 체조를 한 후 식당에서 국수를 먹고 다시 예배실로 돌아와 분반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기도를 드림으로써 사랑 

부예배는끝이납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에 걸린 상태에서 ， 몸이 좋지 않는 상태에서， 늦잠을 자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고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달려 나온 사랑부 친구들을 볼 때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울까하는 생각 

이 듭니다. 남들이 보기에는비록부족한모습일지라도그모습그대로주님께 예배 

드리파 모이는 모습에서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또한 세상의 유혹보 

다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 귀한 것을 깨닫고 나아오는 모습이 얼마나 저에게 은 

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 그 모습을 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에 게을렀던 제 

자신을 회개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가족들과 여행 다녀온 이야기 ， 병원 갔던 일，복지관에서 친구와다툰 이 

야기 퉁퉁 저에게 많은 것을 말해 주는모습에서 그들의 어린아이 같은순수를 대합 

니다. 비록 육체의 장애가 있을지라도， 이들의 마음속에는 주님 이 주신 어 린 아이와 

같은 깨끗한 마음을 느껍니다. 분반공부 시간， 졸린 눈을비벼가며 하나님 말씀을 배 

우려는모습에서 저는많은도전과은혜를받습니다. 저들이 주님에 대해 더 알고싶 
어하는 모습을 보며 ， 나의 게으름 때문에 주님의 도구로서 행할 바를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어리석은모습을버리려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부 교사 활동을 통해 저의 무능을 깨닫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능 
력을 채워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려는 마음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어 저 

를 사랑부로 보내 주셨습니다. 그들보다 풍족한 나인데 

그들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믿음도 없고 찬 
양도 드리지 않고 감사를 드리지 않는 저의 악한 모습 

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 

다. 주님은 사랑부를 통해 저에게 인간이 가진 악함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무 것도 아닌 저를 사랑 

부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고 앞으로 더욱 주님께 헌신하는 신실한 종이 되길 
원합니다. 

김윤경(사랑부교새 

엄혜원 (집사， 8교구) 

“나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바라보는 것은 진정 무엇인가7’ 바울에 

대한 지난 설교를 듣고 어느 샌가 맹목적인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울과 같은 나의 

모습을보게 되었다. 그리고 예전에 읽었던짧은글하나가 떠올랐다. 

어떤 마을에 잘 지어진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다. 이 교회의 벽에는 선명한 글씨 

로 다음과 같이 써 있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를 믿는다 언제부 

터인가 건물 벽에 담쟁이 녕쿨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벽에 쓰인 글을가리 

기 시작했다. 벽에 쓰인 글 중에서 “십자가에 못박힌” 이란 부분을 담쟁이 녕쿨이 

가렸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만 보였다. 얼마 후 담쟁이 녕 

쿨이 더 자라나서 이번에는 “그리스도”를 가리게 되었다 결국 남은 말은 “우리는 

믿는다”는말뿐이었다. 끝내는 이 담쟁이 녕쿨이 벽을모두가려 원래 있던글을볼 

수없게 되었다. 

우리는 누구를 믿으며， 무엇을 중거하는 자들인가? 우리의 영혼이 죄에서 해방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이다.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 

스도를 빼보라. 예수님에게서 십자가를 빼보라.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과 죽음의 의 

미를 빼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는 무엇이 남겠는가? 아예 우리의 존재 

가치마저도 없어질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났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주를 믿음으로써 값없이 의롭다함 

을 얻었다. “십자가의 은총을 깨닫게 하소서 ，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케 하소서 
황대원(정년1 부) 

‘우라는믿는다” 

엠마 : 맛! 그2ff 엽마도 더 켈싱 t( 말씀 보고 7 

도하꺼/ 

o(진이는 유0(-부에서 해f닝흘 여l배하는 

다성 상 0(-0 (0-/(요 0(-，직도 “L~는 꽁추oh 

꽁추" 2~연서 내복 위에도 치마를 엽고 노 

는 떠맹이， 섣부치O(지만， #κf닝깨I서 야01 

t뼈1 밍응으t 씨를 상으시고 귀우시는 갯을 봉 

니다. 오든 껏。 1 십자까으l 은회l엽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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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교회합방 @ 챙년1쑤렁창&초창들 
션교와천도의삶 

30서1. 다윗이 왕위에 오른 나이， 레위인이 성선에서 몽사 

할수 있는 나이， 요셉이 종리가 된 나이 ，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나이 요늘은 30죠음에 농인 성년1부 만 팀의 팀장 
과 ￡장들을 만나 이들의 선도와 선교에 대애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진장에서 전도를 어떻게 아십니까? 

얘기를 아고 들어주는 것을 좁아합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대와 가운데 예수님을 선아고 교외에 올 것을 권압니다 r 깅깅 

납팀장l 

제가 식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안 동료가 제게 다가왔습니 

다 여자 신구의 강요로 교외에 7년 동안 다니 낀 였지만 주기도 

문도 못 외운다고 자신에 대애 말했습니다 그와의 대와를 통 

애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을 선했습니다. 식상동료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대치를 가지고 저를 바라봅니다. 그 가운 

데 주어지논 영온들어께 복음을 선압니다 . ( 김섣캉촉장/ 

안 사람에게 꾸준아게 선도아지는 못쨌지맏 선구들과 연략하케 되연 교외에 오랴고 권밥니 

다. 그련데 어떤 선구들은 저에게 선도 멘트를 쓰지 말라고 압니다. 그렬 때마다 그 선구에게 

더 은혀|가 멸요하다고 느낌니다 rtl미란￡장l 

앞으로 선교계꽉은? 

입사안 지 얼마 되지 않아 유가가 없지만 인사 개편으로 인애 상사가 크리스선으로 바뀌어 
기도아며 여휴와 휴가로 이저으 죠저아고 이스니다. ( 기기나) 

11--" 11 ' \ ......... 2 。 근 

아나님께서 말씀아심 때마다 그때그때 운용아려고 압니다 (01삼 죠장j 

선교를 다녀오고 어쨌냐? 

2년 선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를 가려다 직장을 그만두지 못애서 가지 못쨌습니다. 그련데 5 

개월 우 개인적으로 A국을 가거| 되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한f 
신다는 것을 알케 되었습니다. 다른 냐라 사람들을 직접 만냐보니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영온 

에 대만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r신미람j 
제가 추니 아에서 사태가 종지 아으 때마다 1니께서느 수려외냐 사역을 제게 주셔습니다 o ' t.n근 τ- 디 L ' L 

처으 서교느 교외에서 가라고 해서 가지마 마사 가보니 아냐니의 계팩파 역사 가운데 내가 서 
샤 L 끼 。 口

교에 동함f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선교를 통애 냐의 개인적인 의도가 어쨌든 십자 

가의 복음이 선따되는 것을 알케 되었습니다 (앙옆l 조장j 

교외에서 2번 다녁왔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선교는 노동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절실 01 

l 다곰주일찬송 l 

284장 주 Off.쑤 빼변서 
번호 

1177 
11 78 
1179 

느꼈습니다 . (오유껑촉장l 

예선에는 단기선교를 하냐의 교외 앵사로 여겼습니다 그 

래서 욱이 내가 가지 안아도 되다고 샌간앤슨니다 . 아지마 
」 나， ,- L '--:- U ’ M t:l 

서교를 다녀오고 제가 잘우 셋가아고 있었다는 거으 께다아 A 0 .., 
습니다 선교지에서는 목적이 아냐이기 때문에 선교만 생각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우리를 불러들이고 복음을 선쨌을 때 
기쨌습니다 다녁와서 계속 기도아려고 였는데 어느새 잊혀 

져서 아쉽지만 이우 그 냐라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웹니 

다. ( 깅길납l 

전하는복음의내용은 ? 

크리스선이든 아니든 상대가 제케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 

다 그들의 불안파 근심 섞인 이야기를 듣다보연 상당부분이 자 
기 요시이니다. 마으 사라드이 자시이 죄이이라느 거으 이시하 

A2 

지않습니다 죄인이랴고고백아는순간우리의삶이 변아는데 .... (캡남) 

매주 복응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초원들과 나누며 ... 

초원들과 십자가 복음에 대해 냐누며 ‘사실 녀의들 다 아는 이야기이다 웅요안 것은 영마냐 많 

이 알고 있느냐가아니라， 이것이 녀의 삶이냐 아는 것이다 ” 라고 밀벤 기억이 납니다 . (앙상덴 ) 

냐를 부인아고 성령님을 의지아며 담대이 복음을 선알 때는 복음만이 소망임을 선하게 되지 

만， 사람을 보거냐 냐를 바라보게 되는 운간에는 복음을 담대아게 선아지 못앙니다 복음을 선 

안다는 것은 날마다 냐를 내려 농으며 성명님맏을 의지아는 내 죄악된 모습에서의 싸움의 연속 

입니다 ( 0/2츄 j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홉게 해 주서l요. 

마음과 뜻을 다애 모두 선교를 갔으언 압니다 어떤 계기로 선도아고 선교아는 것이 아니 

랴 ， 복음을 선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압니다 . (오우정j 

선교를 ‘갇까? 말까 ?tl 고민아는 분틀께 이제는 꼭 가랴고 말압 수 있습니다 (OJ얻1 ) 

선교와 전도는 이벤트가 아니라 삶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가이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이라며 보으으 치하느 사으 사아야 아니다. 우리의 새의 이유르 야아야 앙니다. ( 기기나j 

님 ’ 。 "근큰 

때가 되니 사방에 꽂들이 반발하듯 그리스도의 생영이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며 새로운 

역사를 이룬다 낀 팡야 시절을 마치고 십자가 복음 안에서 새롭게 피어난 성년 1부를 기 

대안다 

(편집실) 

새 · 가 · 족 ， 을 환 영 합 니 다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 

김인학 12 정년1부 주재샘12) 1202 。며1 1-며‘T?〈 7 장년2부 이경재7) 1227 변희정 2 청년1부 고금신(2) 

'2H증현 19 청년1부 김문섭(2) 1200 앙윤미 19 정년1부 김춘버9) 1228 정자경 19 청년1부 손기영(8) 

최요율 1 소망부 강원1 ) 12여 강구종 8 ε번1부 김해길떠) 1229 정재순 4 ε맨2부 김명쉰2) 

이 곡은 메리 아태미시아 래쓰베리(Mary Atemis<Ann> Lathbuxy, 1841-1913)가 

1877년에 작시한 찬송이며 작곡은 윌리엄 피스크 셔원(William Fiske 
Sherwin，182&--1쨌:)011877년에 찬송시로작곡했다. 1180 김교중 14 징년1부 김영원4) 1205 이희전 12 ε년2부 박찬옥(12) 1230 하금자 13 ε번2부 

이 곡의 배경은주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많은무리들을 먹이신 성경 말씀이 그바탕 

이 된다. 작시자 메리는 쉬터구아호수 언덕에 서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예수님 

당시의 많은무리들이 생명의 말씀을사모해서 모여든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사모 

하기 위해 호수가에 모인 무리들에게 해변에서 생명의 먹을 먹여주신 것처럼 배부르 

게 해 달라는간구로 시를쓰게 된 것이다. 

1증펀 예수꺼써 벗깨다 브뜰에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옆을 먹이셨던 ε땐 
을 상ζ5땐서사;빨을 찾7때 갈급한목마른 사슴과 같븐무리에꺼/ 영생의 sκ을 

풍족0/ 나냥f 주실 a펄 ζL규따 있다 
2절은 영생의 말씀이신우리주는꺼써목뼈고 을답한심렁인우리에게고꺼 옳12/ 해변 

에서 하늘 g씬끈로 그 주른을 면해주신 것처럼 갈급한심을펄채유투실 것을 mJ 
흔lCf. 

3질은 죄와 시망의 사슬이/ 얽매인 우리 심렁가운데 젠/의 말씀이신 예수꺼써 갖싸오셔서 

그 사슬을 끊어주시끄 영원한생영을화복시켜주λ/자를 ζ무하며 mJ현lcf. 
4질은 성렁끽 잎XH.를 통6뻐 우리의 어두운 영이 뿜fJ:{I며 밀씀에 대해 무지했던 우2/7f 

죠E를 바로 발견하끄 깨들IOf 을토록 성렁펙도우슴을 간구하며 친g현lcf. 

이제 2005년 두번째 성찬식이 디음주에 시행됩니다. 성찬은하나님의 은혀}를받는 

방편입니다. 이천 년 전 갈릴리 해변의 많은무리들처럼 오늘우리도갈급한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받기 위해 주의 성찬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찬앙위원회) 

1181 신현주 19 청년1부 1206 주성순 8 장년3부 박영쉰:8) 1231 홍석민 19 고등부 주민성(19) 

1182 c。‘으i!1 14 외선부 유춘냄4) 1207 김종연 8 징년2부 박춘근에 1232 채송아 19 고등부 이뭔1(1) 

11 83 최기춘 14 장년2부 이기욕1 7) 1200 홍순화 3 장년2부 조증굉떼 1233 정혜윤 19 고등부 이은혜(1 5) 

11 84 정초수 10 ~밴2부 한혜정(18) 1209 유희선 19 정년1부 효념재에 1234 강연절 19 고등부 박철흥(2) 

1185 세로지단 19 외선부 민행님미 1210 이경태 19 정년1부 윤인쉰1에 1235 서은지 19 고등부 이은혜(15) 

1186 。gJ서o스 ’ 4 정년1부 이순희(1) 1211 김미정 6 장년1부 정길례(1에 1236 홍승택 19 고등부 박장혁(14) 

1187 레육바실<:1 19 외신부 1212 최창근 19 대학부 박형직(19) 1237 신슬기 19 고등부 S운획1이 

1188 손제인 19 대학부 유현쉰5) 1213 박은지 7 징년3부 노순회(7) 1238 이큐희 19 고등부 깅민쉬8) 

11 89 정호숙 8 장년1부 손기원에 1214 권혁동 12 정년2부 윤인최3) 1240 주바이도브 19 외선부 

1190 최세라 19 대학부 김연희(1이 1215 강태임 19 청년1부 전순희(2) 1241 레왜찌0에 19 외선부 

1191 징석일 11 장년3부 요담원2) 1216 임수진 19 고등부 이재임띤) 1242 자모라 19 외선부 

1192 소」저。 19 정년1부 강정희(4) 1217 믿벼|리 19 고등부 이재임(9) 1243 최 19 외선부 

11 93 강은회 19 정년1부 정화금(14) 1218 황딩리 19 외선부 이큐재히 1244 오가이 19 외선부 

1194 최대근 19 청년1부 이성옥(1이 1219 노티하 19 외선부 안정재히 1244 최따찌야나 19 외선부 

1195 유주미 19 정년1부 1220 판반륜 19 외선부 심금숙떼 1246 김스타스 19 외선부 

1196 정보경 19 청년1부 김유재에 1221 부E흥 19 외선부 문성애(5) 1247 듀가이 19 외선부 

1197 강경효 19 정년1부 요댁재13) 1222 인디까 19 외선부 요택14) 1248 파르다에브 19 외선부 

1198 조원호 7 장년1부 이일섭띠 1223 아밀레 19 외선부 장병쥔끼 1249 니세르게이 19 외선부 

1199 이문연 19 대학부 성기철(1) 1224 웬득흥 19 외선부 김영쥐6) 1250 리알렉산더 19 외선부 

1200 정선주 8 징년2부 구성혁(4) 1225 정재은 19 정년1부 노은영(17) 

1201 이용운 13 장년1부 이명희(9) 1226 윤용상 2 ε번2부 고금신(2)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분은 본당 200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짧 



제834호 주낀흥헌 

교피쇼석 

텅 2005년 4월 24일 

웰휩 
띠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성령의 도구로만 시용되게 하시며 말씀을 증거 

하실 때마다 십자가복음만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a 하나님꺼l 쓰임받는깨끗한그헛되도록혐의 

모든청지기와성도탬게 십자가의 은혜와능력 

을베풀어주소서. 

~ 2005년에 2，500명 이상의 선교뿔이 피송되어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전하며， 선교에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믿음을주소서. 

돼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주변 전도 
를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돌아올수 있도 

록은혜를주소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에 따 

라 예수 그리스도 앤11서 서로 격려하고함께 일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7t게하t서. 

a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 
고 십자가복음을확신하며 믿음 앤n서 자라게 
히소서. 

a 수요성경공부， 교사양성부， 찬양대원양성부， 전 
도대원훈련을 통해서 충현의 전 성도들01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도우소서. 

lêl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λ}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현복지관이 십자가복음으로운영되게 하소서. 

충현지도의창 
교육기간 :3월 16일 "' 5월 18일 

· 오후반 3α"，43) 

- 모세 오경에 L\E반 여}수그야도 (재교육관 2fJ7회 

- 역써에 L뻐 여싸그싹도(째교육관 407회 

·저념반 83Jv1000 

-복음서에 Lκ반 여}수그싹도(째교육관 2fJ7회 

·수요성경공부안내 아들， 미국 필라댈피아 영생장로교회) 

과 유주희 앙 (유운상 성도， 이순운 성 
도의 딸， 4교구) I l)일(금) 17:00 강남구 
역삼동르네상스서울호텔 

2 권기정 군 (권오준 집사， 박인자 권사의 

아들， 4교구)과 태페시 유카 양 (다카 

하λl 뮤지로 씨， 다카하시 즈네코 씨 

의 딸) / 5월 3일(화) 18:30 소피텔 앵버 
서더서울 2층그랜드뽑 

모임 

권사4지회월례회 

일시 :27일(쉬 수요1부 예배 후 
εhi:갈릴리홀 

2, 는배전도부전도회장지구별 월례회 
일시 :24일(오늘) 15:00 
g암: 1지구-제1교육관 501호 

2지구-제1교육관 507호 
3지구-제1교육관개2호 

4지구 -제1교육관 CiJ1호 

5월주일 및수요며|배기도담당 

월 01 주일예배 (징뢰 찬앙 여I ~ ~ 수요여I~~ 
근 

엔댐시) II m W V II 
고저l숭 김영김 김의철 오진국 최차용 깐 o 혀건믹λ 김은호 
기U스o 고L ö]병학 ö] 훈 ö ]대식 박홍규 신선김 ö] 연실 김숙자 

15 윤석민 jU 으\.. ，..l휴- 임무첸 한송규 문효식 손정애 ö]소규 

22 김구형 김단용 생태두 권명옥 ö] 겨l 인 유상대 신영순 김순련 
29 생챙길 박철구 하n 처 d즈 l 생선현 조종환 박상대 백희숙 김순자 

별세 

유병준 타교권사 이영미 집사의 시부， 

13교구 가죄구역 1 15일 별세， 17일 장례 

2‘ g씬영 성도 정춘애 성도의 이들， 2교 

구 논현9구역 1 16일 별세， 19일 장례 

3, 장규원 성도 이설희 집사의 모친 ， 3교 
구대치4구역/19일 별세， 21일장례 

4, 이원재 성도 이정생 집사의 부친， 10교 
구 월곡구역 /19일 별세 ， 21일 장례 

결혼 

구자형 군 (구천희 집사， 최춘식 집사의 

이번주새벽기도회담당 

25(월 ) 

설교자/기도자 | 양재웅/배춘식 

1 (주일 ) 

이창수/이옥주 

30(토) 

이경준/홍순애 

29(금) 

이재영/이균우 

28(목) 

최성규/백봉선 

27(수) 

조규호/이양선 

26(화) 

이성진/강임구 

• 

I곽aε힐E훌. 

예배담당 안내 (4/27 -5/1) 

날짜 여|배 차'" 이 ζJt 사회 기도 설교 

4/27 수요 I 너희 마음에 슬픔0] 가득차도 (호산나찬양대) 고광환 권연숙 하나님의 은사 (롬 6:15-23) 김익환 목사 

4/27 수요II 달고오묘한그말씀 (실로암찬양대) 이경준 정상화 가시 밭과 좋은 밭 (녹 8:4-15) 황진섭 목사 

4/:생 금요집회 바이올린 진혜ψ소프라노류승멘안수집사중창단 최종철 통행 (히 11:5-6) 정진호 목사 

5/1 주일 I 〈예배전찬양〉 조규호 펴l승 주의 만찬 (막 14:22-24) 임현덕 목사 

5/1 주일 II 영화로신 주 예수의 외/소프라노김소연(전임 독창자) 장훈 차신득 주의 만찬 (막 14:22-24) 고광환 목사 

5/1 주일 m 웬말인가날위하여외/표라노김소연(전임독창재 정현민 김영길 주의 만찬 (막 14:22-24) 김성관 목사 

5/1 주일 W 예수나를오라하네 외/첼로박이령(아멘 오케스트라) 여국근 김의철 주의 만찬 (막 14:22-24) 김용덕 목사 

5/1 주일 V 생명의 주여 변류관외떼너 이병진(벤엘 찬양대 솔로01스트) 이칭수 오진국 주의 만찬 (막 14:22-24) 김성관 목사 

5/1 주일찬양 만도린 연주대/임마누엘 찬양대 이재영 최차용 하나님이 성령으로 (고전 2:10-16) 양재웅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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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목A 

이종대 정현민 
교구위원회 선교위원회 

여국근 안창덕 
중등2부 대학부 

고광환 위건량 
1교구 새〕펙앙육부 

이희식 최종철 
6교구 패|연구 

양재웅 이성진 
편집국 5교구 

이경준 이창수 
15.교구 고등부 

정성영 이정훈 
9교구 때배위원회 

• 우|임목사 김 성관 

이병학 
업인운영위원 

김종구 
충현기도원김 

이종석 
기획위원장 

전홍렬 
신교위원장 

김영수 
재l옹시부장 

오진국 
여배위원징 

김광남 
긴축위원징 

진홍용 
행정위원장 

김영길 
소잉부징 

노광헌 
딩회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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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필성 
의료신교부징 

최무길 
쩨징위원 

안종욱 
깅시위원 

이정우 
징년3부싱 

기도원안내 예배및집회안내 

구분 시 간 장소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주일예배 
m 오전 11:00 본당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 E 라는 예배) 

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l 오후 7:30 본당 
금요집회 오후 7: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l 여전도사 

정연희 신동자 
1교구 4교구 

홍순애 이옥주 
10교구 5교구 

조옥자 강덕필 
7교구 14교구 

김정자 이수경 
17.교구 새가족gk육부 

한성임 임태주 
13.교구 19교구 

황의만 
예배위원 

이태식 
예배위원 

배춘식 
13교구장 

함철주 윤석민 
i렘샌때부징 혈혈힘앤g때징 

김창국 김중선 
A엠뿜 8교구짐 

박철구 
진도위원 

김영은 
예배위원 

한송규 
진도훈련부징 

이형수 안동현 
진도위원장 얘맥흙부징 

이계인 박덕양 
O뺀진잉때징 g밴2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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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근 
기브리옐진g때징 

박홍규 권명옥 조종환 
깅시위원징 새1택잃부징 찌2교육위원징 

이실호 최지윤 노영한 
관리부징 10교구징 15.교구징 

강철형 
18.교구장 

고체숭 
6교구잉! 

김단용 
딩회부서기 

원웅철 
1낌구장 

최윤덕 
선교위원 

신상수 
14교구징 

장철환 
11교댐 

안석현 
5교구징 

김환기 
9교댐 

김구형 
재3교육위원징 

정태두 
진도위원 

정청길 
때배위원 

이달옥 
쩨징위원 

정선현 
기획위원 

임창식 
입O뉴영전S때징 

김영달 
봉써원징 

구분 시 간 XCil -끼L‘ 

청년 2 부 오후 12:00 제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소망부 오후 12:15 갈릴리흘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교육관 207호 
오후 1:00(성인) 

탁아부 오전 9:00-오후 2:00 교육관 110호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다니 훌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멘 흘 

구 분 시 간 장 ::::‘ 

영아부 
l 오전 9:00 

선교관 1충 []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2교육관 1충 

유년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퉁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퉁 1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퉁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퉁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퉁부 오전 11: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 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 오후 5: 30 제 2교육관 4충 

• 전임지휘자 서준성 · 찬양감독 강임구 

• 전입독창자 김소연 
· 선교사송요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m 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랑키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1 인도네시아어로동시 통역됩니다 

Simu~aneous translations in 티19'ish ， Chinese, Japanese and Sign 녀r맹uage are available at the Beven 0’ cIock W，αship 않rvice ， 

andSri 녀n때1， Chinese. Mor핑이an ， Russian, 비때i ， andl때onesian are 외so available at the one 0’ clock Worship ser씨∞ 


